
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걸음
- 중국 등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및 기업설명회 개최 -

□ 특허청과 관세청은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와 함께

아시아 주요 4개국 -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의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 이 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
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한 통관단계 단속은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 단속에 비해 매우 효율적임에도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

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대부분의국가가지식재산권이세관에등록되지않으면침해물품을단속하지않음

*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2015.4) : (미국) 4,00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중국) 12,688건, (일본) 1,333건, (한국) 1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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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특허청과 관세청은 중국 등 우리기업 모조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사하여 매뉴얼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매뉴얼은 TIPA(www.e-tipa.org),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

IP-DESK(www.ip-desk.or.kr), 관세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 특허청과 관세청은 오는 21일 서울세관 강당에서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의 필요성과 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참여기업 신청 : < http://www.e-tipa.org/wp/?page_id=2326 >, ☎ 02-3445-3761,2

□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국가

에서 운영 중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기업별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까지 지원(중국·태국 최대 300$/건, 베트남 1000$/건)

○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외국세관의 국경조치를 유도할 것이며,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모조품의 차단을 위해 국내 통관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 1 > 휴대용 면도날 120만개 적발

중국세관에 상표권을 등록한 A사는 ‘11년 중국 절강성 영파세관

으로부터 나이지리아로 수출하려던 휴대용 면도날 120만개가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세관 압류를 요청하였다.

침해업체는 압류 요청 취하 조건으로 재발방지서약, 수입업자

정보제공, 침해품 전량 폐기, 중앙일간지에 사과문 게재, 손해

배상금 지급 등의 합의안을 제시하였다.

<사례 2 > 공업용 벨트 15만개 적발

중국세관에 상표권을 등록한 B사는 ‘14년 영파세관에서 등록

상표를 침해한 화물(공업용 벨트 15만개)을 발견하여 침해기업을

상대로 행정처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모두 승소하였다.

행정처벌은 벌금이 부과되며, 민사소송 승소는 침해업자의 수출

등급 하락·세관 적발 횟수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참고  우리기업이 중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보호받은 사례


